
 

 2021.02.15. NO.653  
 

 

  

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 MWG(Thế Giới Di Động) 

테저이지동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월드(MOBILE WORLD)는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특히 전자제품 

유통시장을 압도하며 VNR500차트 

10위권에 안착했다.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전국에 4000여개 매장이 영업 중이며 그 

중 전자제품 매장(DIEN MAY XANH) 

매장이 1400여개, 식품매장(BACH HOA 

XANH)이 2020년 말 기준 1700여개이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 2020년에 

매출 기준 6%, 세후이익(NPAT) 기준 2% 

성장하며 약진했다. 전자상거래 매출은 

93조동으로, 2019년 대비 9% 성장했다. 

캄보디아 매장도 크게 확대되어 2020년 

말 기준 37개점, 2021년에는 최대 

80개점을 오픈하고자 한다. 

출처: 2020년 연말보고서(링크) 

 

 

모바일월드 10000명 고용 확대 베트남 휴대폰 시장 포화 상태 

2020년 말 기준 모바일월드 및 7개 

자회사의 전체 직원수는 68,100여명에 

달했다. 따라서 2019년 7.9조동 

수준이었던 인건비는 10조동가량으로 

늘었다. 이는 단기비용에 속하게 되어, 

작년대비 해당 항목에 2배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모바일 월드의 직원고용 규모는 지난 

6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평균 1만을 추가 

고용했다. 모바일월드는 폭발적인 직원 

확대에 이어 연말 보너스 체계 및 

셔틀버스, 직원 구매가 제공 등 직원의 

고용유지 전략에도 힘쓰고 있다. 

출처: VNEXPRESS(링크) 

휴대폰 판매 시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해 향후 업계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베트남 휴대폰 소매업체들은 매출과 수익성 관련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 중이다. 주요 기업들은 그 일환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MWG는 매출 증대를 위해 휴대폰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분야에 진출했다. 그 

중에는 할부 이체, 전기 및 수도세 징수 사업 등이 있다. 해당 서비스는 추가 

비용 없이 실행이 가능하다. MWG는 향후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증가해 

순수익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MWG 대표는 “최근 신규로 진출한 서비스 

분야에서 월간 매출은 10조VND 이상을 달성했다. 이는 테저이지동 매출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MWG 이사회는 할부 서비스 분야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했으며 향후 해당 분야에 기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MWG는 

올해 상반기 6개월간 기타 서비스 분야에서 매출 약 3조6000억VND를 

기록했다. 이는 영업 매장 한 곳당 매출 2억VND~3억VND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출처: 베한타임즈(링크) 

https://mwg.vn/
https://vnexpress.net/THE-GIOI-DI-DONG-MOI-NAM-TUYEN-HON-10-000-NHAN-VIEN-4234527.HTML
http://www.vieth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96


  

  

주요경제동향 

  주요기사 

빈패스트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시험면허 취득 베트남 상품에 반덤핑 제재 부과 

빈패스트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율주행 차량 시험면허를 

취득했다. 빈패스트는 애플, 테슬라, BMW, 폭스바겐과 

동시에 주 당국에서 면허를 취득했다. 미국에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은 사전에 운전자를 태운 상황과 태우지 않은 

상황에 대한 시험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빈패스트는 지난달 전기 기반 자율주행 SUV 모델 3개종을 

발표했다. 해당 모델은 미국과 유럽에서 안전검사를 

통과했으며 베트남에는 올해 5월, 북미와 유럽에는 11월에 

공급된다. 

출처: VNEXPRESS(링크) 

미국과 캐나다 무역당국은 베트남 산 구리 파이프와 

콘크리트 바에 예비 반덤핑 제재를 부과한다. 미국은 

베트남 산 무결점 정제 구리 파이프와 튜브에 8.0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 2020년 3월과 10월에 미 

재무부가 베트남 구리 제품이 적정 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예비 조사를 시행한 결과이다. 

해당 비율은 중국산 구리 파이프와 튜브에 부과는 

수준보다 최대 60% 높은 것이다. 지난 해 해당 품목은 

미국에 1.83억달러(21.7% 증가)가량 수출되었다. 

한편,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베트남 산 강화 콘크리트 바에 

반덤핑 관세로서 3.7~15.4%를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4.5~28.4%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반덤핑 제재에 대한 최종결정은 

5~6월 중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VNEXPRESS(링크) 

LG디스플레이 추가 설비투자 

엘지 디스플레이는 하이퐁 공장의 생산설비에 

7.25억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총 32.5억달러 규모로 

확대한다. 해당 금액은 3월에 집행되어 공장 확대에 쓰일 

예정이며 확장된 설비는 5월부터 가동한다. 이를 통해 고용 

인원이 5000명 증가하고 정부 예산에 연간 500만달러 가량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G 디스플레이는 2016년 4월에 처음 진출하여 현재 

13,900명 가량이 고용되어 있다. 

출처: VNEXPRESS(링크) 

  금융 

카시코른 은행 호치민 진출 
다시 보는 베트남 증시, 국내외 투자자 

계좌개설 '역대최고' 

자산규모로는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카시코른 

은행이 올해 3분기에 호치민 지점을 개설한다. 호치민 

지점에 대한 규제 승인을 1월에 취득하였으며 2021년에는 

100억 바트(3.3억 달러)를 대출하려는 계획이다. 주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태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 및 디지털 

산업 관련 스타트업에 집중한다. 기획투자국에 따르면 

태국은 지난해 2억9200만 달러를 투자한 나라로, 외국 

투자국가 7위에 올랐다. 

출처: Goodmorningvietnam(링크)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지난해 경제성장률 2.9%를 

달성한 베트남이 유망한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올해 1월 

신규 계좌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증권예탁원(VSD)은 새해 

첫 달 외국인 투자자 신규 계좌 수는 476개로 2018년 6월 

이래 가장 많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내 투자자는 

8만6269개의 주식 계좌를 새로 개설했다. 국내 투자자 신규 

계좌 수는 전월인 2020년 12월 대비 36.4%(2만3026개) 

증가했다. 

출처: 글로벌이코노믹(링크)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companies/vinfast-licensed-to-test-autonomous-cars-in-us-4233240.html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industries/us-canada-impose-anti-dumping-duties-on-vietnamese-products-4232568.html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companies/fresh-infusion-takes-lg-display-s-vietnam-investment-to-3-25-bln-4233756.html
https://www.goodmorningvietnam.co.kr/news/article.html?no=38474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2081133077078428b74b45e_1&md=20210209165826_R


  

  

부동산 

빈증 성 

 

명칭: Bình Dương 

성도: Thu Dau Mot 

입지: 호치민시와 #13 고속도로로 연결 

GRDP: 전체 3위, 인당 GRDP 전체 3위, 

GRDP 성장률 전체 8위 

빈증 성은 2020년 10월 기준 3999곳의 

기업이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들의 총 

자본은 26조 9500억동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대비 기업 수 

2.5%, 총 자본규모 1% 감소한 값이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그리고 H&M, 

맥도날드의 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남쪽의 디안과 탄안은 도시화가 잘 

진행되어 지금은 호찌민 시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편입되었다. 

출처: 빈증성(링크), 베트남통계청 

 

미푹공단(My Phuoc industrial park) 

입지: 호치민시에서 40km, Thu Dau Mot시에서 14km, 

#13 고속도로 인접 

도로: 25m(아스팔트 15m) 

전기: 126MVA/200MVA/500MVA 

산업용수: 12,000m
3
/일 / 30,000m

3
/일 / 120,000m

3
/일 

폐수처리: 타입 B로 각 공장에서 배출 시 타입 A로 처리 

기타 인프라: 은행, 직원 식당, 의료시설, 여가시설, 기숙사 

입주 한국기업: 오뚜기(식품), 오리온비나(과자류) 

2018년 9월 보고서 기준, phase 1, phase2 토지 면적의 

각 100%, 80% 임대 완료. Phase 3 토지의 40% 임대완료 

출처: Becamex(링크) 

 

VSIP공단(VSIP Binh Duong II) 

입지: 호치민 시내에서 40km, 떤선녓 공항에서 38km, 

깟라이 항구에서 48km 

면적: 2045ha (1,345ha IP & 700ha C&R) 

전기: 6x63 MVA(=321MW) 

산업용수: 20,000m
3
/일 / 50,000m

3
/일 

폐수처리: 12,000m
3
/일(확장공단: 41,000m

3
/일) 

입주 한국기업: 코리아 유나이티드 제약(약품) 

기타 인프라: 체육 시설, 은행, 우체국, 직원 식당 

출처: Becamex(링크)  

  

전 지역 Region 1 

http://www.binhduong.gov.vn/
https://becamex.com.vn/en/du-an/my-phuoc-industrial-park/
https://www.vsip.com.vn/Business/BranchDetail?branchID=13


  

  

한국기업동향 

  하나은행(KEB Hana Bank) 

베트남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베트남 진출 연대기 

하나은행은 베트남 최대 국영상업은행 BIDV지분 투자 1주년을 

맞이해 실시간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한 베트남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해외송금 특화 앱 

‘하나 이지(Hana EZ)’를 통해 제공되는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는 국내이체처럼 송금 전에 수취인과 계좌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송금 후에도 이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착오 송금 예방이 가능하다.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는 해외 송금 

필수 조건인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도 은행 방문없이 ‘Hana EZ’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하고 송금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 동(VDN)통화 계좌 입금 방식으로 송금 서비스 운영 

중이나 수취 계좌가 없어도 베트남 BIDV 영업점에서 현지통화를 

수령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실시간 

베트남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하여 내년 5월 말까지 다이렉트 

해외송금 수수료를 5,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고, 50%의 환율 

우대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출처: 서울경제(링크) 

하나은행은 BIDV(베트남투자개발은행)의 지분을 

취득하며 베트남에 본격 진출했다. 2019 년 말 

신주 인수 방식으로 지분 15%를 약 1 조원에 

인수하여 BIDV 의 2 대 주주로 올라섰다. 당시 

국내은행들의 해외 투자 중 역대 최대규모였다. 

BIDV 는 1957 년에 설립되었고 중앙은행이 지분 

95.3%를 보유했던 국영 산업은행으로, 베트남 

최대 자산 은행이며 자산의 70% 이상이 

기업대출이다. 소매금융 확대 차 하나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으며, 하나은행도 

BIDV 임원진에 참여하는 등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베트남 내에서 호치민 지점, 하노이 

지점을 중심으로 진출하였으며, BIDV 의 전국적 

지점망을 통해 법인카드 발급 등 기업분야를 

확대하고 디지털 금융 망 확대에 힘쓰고 있다.  

출처: THEBELL(링크), BIDV(링크), 

THEGURU(링크) 하나은행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GLN에 ‘토스’ 

합류 

KEB하나은행은 비바리퍼블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나금융그룹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플랫폼인 

GLN(Global Loyalty Network)에 토스(Toss)가 공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GLN은 전세계 14개국 총 58개사가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해외 결제서비스 플랫폼이다. 전세계 금융기관, 유통회사, 

포인트 사업자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국경의 제한 없이 모바일로 

자유롭게 송금, 결제, ATM 인출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GLN은 사용 시 편리함은 물론 플랫폼 특성상 확장도 용이해 올해 4월 

대만을 시작으로 5월 태국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토스앱에도 GLN이 탑재돼 토스 사용자들도 다양한 국가의 

온·오프라인 상 결제업무를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출처: Blockmedia(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jiho@jplawvn.com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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